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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2016년 6월 1일∼30일

요 약

◉ 국내동향

【 신문기사 및 기타】

○ DMZ에서 첫 발견된 ‘선비먼지버섯’ 신종 인정 (‘17.6.2)

○ 中에 로열티까지…화장품·바이오 업계 '비상' (‘17.6.3)

○ 종자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움직인다 <기획 기고> (‘17.6.11)

○ 해양수산 전통지식 찾아라…해수부, 조사사업 착수 (‘17.6.12)

○ 시행 앞둔 '나고야의정서', 화장품업계 발등의 불 떨어졌다 (‘17.6.13)

○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17.6.19)

○ 구례서 '층층둥굴레' 등 희귀식물 다수 서식 확인 (‘17.6.21)

○ 바이오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 66.7%…전년대비 소폭 상승 (‘17.6.22)

○ “2020년까지 제주에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조성” (‘17.6.23)

○ 나고야의정서 초읽기, 인천 화장품업계 비상 (‘17.6.26)

○ 전남도 연구기관, 생명의 나무‘모링가’산업화 (‘17.6.28)

○ 국산 맥주 맛없다는 오해, 토종 효모가 씻을까 (‘17.6.29)

◉ 국외동향

○ 현재까지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00개국(99개국+EU)

중남미
파나마, 멕시코, 온두라스, 가이아나, 과테말라, 페루, 우루과이, 도
미니카, 쿠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12

지역 비준 국가 합계

아시아
요르단, 인도, 라오스, 시리아, 몽골, 타지키스탄, 인도네시아, 부탄,
미얀마,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
탄, 필리핀, 파키스탄, 중국, 카타르, 한국, 일본, 쿠웨이트

21

오세아니아 피지,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바누아투, 마셜제도 5

유럽

서부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 스위스, 영국, 독일, 핀란드, 벨기에, 네
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갈

12

기타
알바니아, 헝가리, 벨라루스,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체코, 불가리
아, 몰도바, 룩셈부르크, EU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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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가봉, 르완다, 세이셜, 모리셔스, 남아공, 에티오피아, 보츠와나,
코모로스, 기니비사우, 코트디브아르, 이집트, 부르키나파소, 베닌,
케냐, 나미비아, 우간다, 니제르, 부룬디, 마다가스카르, 감비아,
모잠비크, 수단, 말라위, 기니, 레소토,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지부티, 토고, 세네갈, 잠비아, 말리,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카메룬, 상투메프린시페, 앙골라

39

○ 한국(‘17.8.17), 일본(‘17.8.20), 쿠웨이트(‘17.8.30)는 당사국(Parties, 현재 97개) 예정

【 신문기사 및 기타 】

○ SCBD, 정보공유체계 비공식 자문위원회 (CHM-IAC)를 구성 (‘17.6.1)

○ 부탄, ABS 관련 생물다양성 보존과 부탄 생물다양성에 관한 세미나 개최 (‘17.6.2)

○ 인도, 고아주 생물다양성 이사회(GSBB) 생물자원정보 구축사업 착수 (‘17.6.3)

○ SCBD, 2020년까지 세계 해양보호지역(MPA) 10% 확보 천명 (‘17.6.5)

○ 태국, 특허법 개정(안)에 ABS 관련 의무조항을 신설 (‘17.6.5)

○ UEBT,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의 생물자원 확보의 윤리성 강조 (‘17.6.6)

○ 쿠웨이트, 세계 환경의 날에 100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비준 (‘17.6.7)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CBD), 국제회의 향후 일정 확정 공고 (‘17.6.7)

○ 베트남,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법령 채택 (‘17.6.19)

○ 세인트키츠네비스, 나고야의정서 관련 워크숍 개최 (‘17.6.19)

○ 일본, 쓰쿠바 대학 제1회 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설명회 개최 (‘17.6.19)

○ IUCN, 카리브 해 국가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 홍보동영상 제작 (‘17.6.20)

○ 국제지속가능개발협회(IISD), 멸종위기종과서식지보호를위해농장관행시정을주장 (‘17.6.27)

○ GSD(유전자 염기서열 정보)가 국제규제를 통해 통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제기 (‘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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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정보

【 신문기사 및 기타】

□ DMZ에서 첫 발견된 ‘선비먼지버섯’ 신종 인정

○ 나무의 뿌리와 공생관계를 형성하는 외생균근 균류인 선비먼지버섯은 1999년

한국균학회 학술대회에서 ‘Astraeus koreana’라는 학명으로 발표.

-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선비먼지버섯은 1995∼2000년 비무장지대와 근접지역

산림생태계 조사에서 첫 발견.

- 산림과학원은 지리적 환경이 비슷한 일본·북한 지역에서 발견된 비슷한 이름과 특징을

가진 종과의 차이점을 밝혀 새로운 학명을 등록한 후 세계적인 버섯분류 학술지

‘Mycotaxon’의 132호 표지모델로 선정됨.

- 새 학명은 최초 발견자이자 기록자로 버섯을 ‘숲 속의 숨은 보석’이라고 강조했던

고(故) 류천인 박사의 뜻을 기린다는 취지로 ‘Astraeus ryoocheoninii’로 변경.

○ 이창재 산림과학원장은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새로운 산림생명자원 발굴은 생물주권

강화를 의미한다”면서 “한반도의 ‘생태계 보고’인 DMZ에 대한 연구는 향후 북한

산림생태계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서울신문 (‘17.6.2)

□ 中에 로열티까지…화장품·바이오 업계 '비상'

○ 중국이 최근 나고야의정서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친 가운데, 중국산 생물자원을 많이

쓰는 국내 화장품이나 제약, 바이오 업계는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게 될 전망.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나고야의정서 발효가 국내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활용분야별 유전자원 이용 제품의 비율은 의약품 분야 63.7%, 건강기능식품

분야 46.2%, 화장품 분야 44.2%, 바이오화학 및 기타 분야 43.0%임.

- 브라질의 경우 순수익의 1%인데 반해 중국은 0.5∼10%를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

○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해 하반기쯤에는 중국에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드 보복 등 중국이 견제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해서는 0.5%보다는 10%의 이익공유기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

※ SBS 뉴스 (‘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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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움직인다 <기획 기고>

○ 국내 이행법률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나고야의정서는 자국의 생물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해외의 유전자원 이용이 많은 국내

종자업계 입장에서 보면 제때 종자를 확보하지 못해 연구 개발에 차질이 우려.

-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을 포함한 4개 부·청은 글로벌 종자 강국

도약과 종자 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국가 전략형 종자 R&BD 사업인 ‘골든 시드

프로젝트 (GSP·Golden Seed Project)’를 추진 중.

- 오는 2021년까지 총 4911억 원을 지원해 수출과 수입 대체 전략품종을 개발하는

대표적인 종자산업 육성 연구개발 프로젝트이며, 이 외에도 농진청, 각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병해충이나 바이러스 에 강하면서도 국민 건강을 고려한

기능성 품종 개발 연구에도 매진.

-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김제시 백산지구일대에 조성 중이던 민간육종

연구단지가 지난해 11월에 완공되었으며, 2021년까지 종자수출 2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15위권의 종자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도 세움.

○ 본 목표를 위해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가 오는 10월 26∼28일까지 김제 민간육종

연구단지 일대에서 열리며, 박람회 주제에 맞게 기술·품종 설명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행사가 열리고 농민과 도시 농업인, 종자기업 상호간 다양한 교류가 이뤄지도록

연관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

※ 전북일보 (‘17.6.11)

□ 해양수산 전통지식 찾아라…해수부, 조사사업 착수

○ 해양수산부는 우리 고유의 해양수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수집하고, 지식의

관리·활용방안을 담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조사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힘.

- 유전자원을 활용한 전통지식은 각 지역의 생활문화 특성에 맞춰 전승됐으나, 전통지식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에 관해 고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는 드묾.

- 2014년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에서 생물유전자원뿐 아니라,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

으로부터 얻는 이익도, 제공국가와 이용국 간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면서,

중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도 이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

- 해수부도 지난해 12월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을 개정해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올해 시범조사에서는 습지보호구역 등 생명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있는 충남지역

어촌마을과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

단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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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해역의 해양생물 종류는 단위 면적당 세계 1위 수준이고, 국토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양 영토를 보유하고 있어 활용할 수 있는 해양수산 생명자원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해수부가 설명.

- 이에 해양수산 분야 전통지식을 활용한다면 최근 의약품·건강식품·화장품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쓰이고 있는 해양수산 생명산업 소재를 발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윤두한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해양수산

전통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사·발굴해 해양문화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 소재를 발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 연합뉴스 (‘17.6.12)

□ 시행 앞둔 '나고야의정서', 화장품업계 발등의 불 떨어졌다

○ 12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나고야의정서 시행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올 하반기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중국의 로열티 범위는

0.5∼10%로 넓은 편이어서, 학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발생.

- 인도의 경우 이익공유 비율을 1∼3%로 책정했고, 이는 국내 화장품 업계가 합리적

로열티로 생각하는 2.8%에 부합하는 수준임. 이 경우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할 비용만 최대 4,500억원에 달함.

○ 화장품 업계는 제약적인 정보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 기업,

지역 사회 등에 이익을 공유하는지, 공유 기준인 이익이 매출액인지 순수익인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각 국가별로 입법이 완료돼야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

※ 이데일리 (‘17.6.13)

□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소장 오송귀)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제2017-4호'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힘.

-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의 조사·수집·증식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이 지정.

-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804개 수종과 버섯균주 328가지 등의 식물자원을

보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인력 및 시설 등 관련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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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앞으로 국비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산림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등 전남지역 고유 산림자원의 보존․관리는 물론

개발연구를 통한 산업화 기반 구축을 강화할 방침.

- 산림청에서 '새 정부 산림종자산업 발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산림생명자원

활성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러한 정세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전남지역 고유 산림자원의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힘.

- 오송귀 소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행될 나고야의정서 등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전남의 경제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 산림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산업화

연구 등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서 책임 및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

※ 국제뉴스 (‘17.6.19)

□ 구례서 '층층둥굴레' 등 희귀식물 다수 서식 확인

○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구례에서 환경부 법정 보호종인, '층층둥굴레(Polygonatum

stenophyllum Maxim)' 등 희귀·특산 수종을 다수 확인했다고 21일 밝힘.

- 층층둥굴레 서식지는 주로 강이나 수로 주변으로 국내에서는 농경지화와 산업화로

자생지가 파괴돼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번 구례지역 조사에서는 일대의 군락지가 잘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

- 지리산 일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산림청 지정 희귀수종인 '히어리'도

발견되었으며, 히어리는 키가 보통 1∼2m로 알려져 있지만 구례에서는 4∼5m 이상 급의

군락이 대규모로 확인됨.

- 섬진강변에서는 특산식물로 지정된 '키버들'이 서식하는 등 지리산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일대가 다양한 산림자원을 보유한 산림생태계의 보고인 것으로

조사됨.

○ 오송귀 산림자원연구소장은 "나고야의정서 채택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생물자원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세계 각국이 생물자원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토종 산림자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야생종, 고유종

중심으로 수집을 확대하는 등 산림자원의 가치를 재조명 하겠다"고 말함.

※ 아주경제 (‘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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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 66.7%…전년대비 소폭 상승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백운석)이 국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산업계·연구계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도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66.7%, 조금 알고

있음이 26%,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7.3%로 나타났다고 밝힘.

- 지난해 6월 1일부터 28일까지 1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는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65.4%, 조금 알고 있음이 24.3%, 전혀 모름이

10.3%로 나타났음.

- 올해 설문조사는 국립생물자원관이 한국바이오협회와 ㈜한국리서치와 함께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바이오산업계 160명, 연구계 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나고야의정서가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250명 중45.1%가 보통으로

답했으며, 부정적 29.2%, 긍정적 15.2%, 영향 없음 10.4% 순으로 나타남.

- 유전자원 주요 조달국가의 경우 산업계 종사자 160명은 중국 49.2%, 유럽 20.4%, 미국

11.9% 기타 18.7% 등의 순으로 답했지만, 연구계 종사자 90명은 미국 63.9%, 일본

16.7%, 중국 8.3%, 기타 11.2% 순으로 답함. 해외 유전자원 조달 이유로는 유일한

생산국(34.5%), 우수한 품질(23.0%), 저렴한 가격(18.0%) 등을 꼽음.

○ 나고야의정서 대응 준비 중 어려운 점으로는 법적분쟁 대응 31.4%, 나고야의정서 적용

여부 24.1%, 이익공유 조건 23.4%, 유전자원 접근절차 20.4% 순으로 답함.

- 향후 정부가 제공할 정보 서비스 기능으로는 유전자원 정보 검색과 편리한 연계, 기본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음.

※ 정책브리핑 (‘17.6.22)

□ “2020년까지 제주에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조성”

○ 23일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열린

'국가생약자원 보존·활용을 위한 다부처 워크숍'에서 강일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은 구체적인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조성계획을 발표.

- 강 연구관은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으로 생약자원 수입 시, 매년 5천억원 이상을

추가로 지불하게 될 상황이어서, 부진한 국내 아열대성 생약자원 연구·보존·표준화와

품질안전관리체계강화를위해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설립을추진하게됐다"고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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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까지 사업비 240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상효동 2072 일대 4만6천㎡ 부지에

조성될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는 연구동과 본부동, 수장실, 교육동, 육묘실,

식재온실, 아열대 숲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

- 열대성 생약 130종, 해양성 생약 15종, 수생 생약 9종의 확보와 보존, 연구 등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구심점이 될 제주센터는 생약자원을 원료로 하는 관련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품화 지원도 맡게 됨.

※ 연합뉴스 (‘17.6.23)

□ 나고야의정서 초읽기, 인천 화장품업계 비상

○ 2016년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인천지역 화장품 제조사는 211개이며, 2015년

기준으로 인천시 화장품업계의 전체 매출액은 8072억300만원임.

- 전체 매출액의 20%인 1600억 원이 중국 생물자원을 통해 얻은 매출로 가정할 때 매년

인천 화장품 기업에서만 최고 160억 원이 중국에 로열티로 지급될 예정.

- 국내 일부 대기업은 전담팀을 꾸려 해외 생물자원 대신 국내 생물자원 사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비하고 있으나, 인천의 중소화장품 기업들은 관련 협약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마땅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는 실정.

- 남동구 논현동 E사는 "협약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고, 남동구 고잔동 G사는

"내용은 들어봤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을 못 내렸다"며 "식약처나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내려온 지침도 없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음.

○ 로열티로 인한 비용 증가는 자칫 연구개발 영역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 시행 이후 직격탄을 우려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음

- 화장품 공동생산공장을 운영하는 주안산업단지 내 인천뷰티코스메틱(IBC) 센터 모

입주기업 대표는 "통합연구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시행 방식에 대한 정보와

대응 가이드라인이 없어 논의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말함.

※ 인천일보 (‘17.6.26)

□ 전남도 연구기관, 생명의 나무‘모링가’산업화

○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소장 오송귀)가 신기후체제 대응 생명의 나무로 알려진

모링가나무의 재배 기술 확립과 산업화 방안 모색을 위해 도 연구기관과 함께 공동

연구를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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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올해까지 모링가나무의 지역 적응성 검증을 위해 원산지인

인도와 필리핀의 종자를 확보해 재배기술 확립에 노력하는 한편,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화 방안을 모색함

- 모링가나무는 십자화목 모링가과(Moringaceae)에 속하며 열대 및 아열대 기후 지역에서

5∼12m로 자라는 다년생 식물이다. 칼슘은 우유의 4배, 비타민은 오렌지의 7배, 철분은

시금치의 25배를 함유하는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며,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연합(UN)이 아프리카 난민 구호식품으로 권장하고 ‘세계 10대 푸드’에

선정할 정도로 모링가나무가 빈곤 해결의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음.

○ 오송귀 소장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산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절차

이행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며 “모링가나무를 새 소득자원으로 활용하도록

연구활성화를위해도내연구기관과적극협력하겠다”고밝힘.

※ 아시아경제 (‘17.6.28)

□ 국산 맥주 맛없다는 오해, 토종 효모가 씻을까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김계원 한경대 교수, 박천석 경희대 교수 등과

진행한 공동연구에서 강원 삼척시에서 수집한 양조용 전통 누룩에서 효모균주 23주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29일 발표.

- 이 효모는 국내 이용량이 많은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제'(Saccharomyces cerevisiae)의

한 종류지만, 유전학적 분석 결과 유전자구조가 다른 새로운 균주로 밝혀짐.

- 연구팀은 이 효모를 사용해 주조한 맥주가 다른 '세레비제'종을 사용한 맥주에 비해

캐러멜향을 유발하는 향미성분은 8.6배, 바나나향을 내는 향미성분는 1.2배 높은 것을

확인했으며, 또 장미향과 사과향을 내는 성분의 함량도 49.5%, 22%씩 증가했다고 설명.

- 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이 효모를 이용하면 풍미가 뛰어난 맥주를 제조할 수 있어 맥주

양조용 수입 효모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양조 주권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함.

※ 중앙일보 (‘1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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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정보

【 신문기사 및 기타 】

□ SCBD, 정보공유체계 비공식 자문위원회 (CHM-IAC)를 구성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CBD)은 정보공유체계 비공식 자문위원회 (Informal Advisory

Committee to the Clearing-House Mechanism, 이하 CHM-IAC)를 구성함.

- 2017년 2월 21일에 발송했던 공문(2017-015)을 통해 지난 4월 15일까지 19개의 당사국과

2개의 유관기관으로부터 19명의 후보자들 추천 받았음.

- 본 자문위원회 구성은 10명의 당사국 대표자와 3명의 유관기관 대표자로 총 13명으로

최종 확정.

- 제13차 당사국총회 결정문 7/23번에 따라서, 지역 및 생물 지리적 균형을 고려하여,

유엔사무총장은 본 자문위원회 회원 자격이 운영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알림.

* 관련 공문 전문 열람 : https://www.cbd.int/doc/notifications/2017/ntf-2017-000-chm-iac-en.pdf

※ CBD사무국 공문 (‘17.6.1)

□ 부탄, ABS 관련 생물다양성 보존과 부탄 생물다양성에 관한 세미나 개최

○ 부탄의 파로 사범대학(Paro College of Education)에서 ‘접근 및 이익공유’와 ‘부탄

생물다양성 포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 파로 사범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 280명이 참석하여 CBD, 나고야의정서, 부탄의

국내정책 등을 발표 및 논의하게 되는 본 세미나는 부탄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기금과 UNDP 부탄이 후원하여 개최하게 되었음.

- 부탄 정부(농림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확대를 위해

전국적으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 National Biodiversity Centre, Bhutan 홈페이지 (‘17.6.2)

□ 인도, 고아주 생물다양성 이사회(GSBB) 생물자원정보 구축사업 착수

○ 인도 서부연안에 위치한 고아 주(Goa State)가 설립한 ‘고아주 생물다양성

이사회’(Goa State Biodiversity Board, 이하 GSBB)는 주 안에 있는 무역

가능한 농업, 산림, 해양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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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은 인도 환경산림부와 유엔환경계획 지구환경기금(UNEP-GEF)의 ABS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되며, 본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5월 22일 국제생물다양성의

날에 공개하기로 했었지만 이번에 발표하게 됨.

- 환경산림부와 국가생물다양성국(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이하 NBA)은

2012년부터 UNEP-GEF ABS 프로젝트를 통해 자국 내 효과적인 ABS 체계

운영을 위한 ‘생물자원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음.

- ‘인도 생물다양성법 2002(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와 ‘생물다양성규칙

2004’의 ABS 조항 이행을 이번 구축사업을 통해 이루는 것이 GSBB의 목적임.

※ 고아 해럴드, 인도 (‘17.6.3)

□ SCBD, 2020년까지 세계 해양보호지역(MPA) 10% 확보 천명

○ CBD 사무총장인 크리스티나(Cristiana Paşca Palmer) 박사는 2020년까지, 각 나라의

정부가 최근에 약속한 바에 따라서, 세계 전 해양 지역의 10% 이상을 보호하려는

과정에 있다고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CBD) 보도자료를 통해 밝힘.

- CBD의 당사국들이 약속한 바에 따라서, 전 세계 해양 지역의 4.4%가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reas)으로 추가 될 예정.

- 국가 관할지역에만 초점을 맞추면 14.4%가 현재 보호 받고 있는데, 이는 2020년까지

23% 이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사무총장은 “CBD는 해양보호구역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지속가능한 유익을 줄 것이며,

사회적이고 과학적이며 환경적인 이익을 지구와 인간 모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라며,

해양보호지역 확보를 위한 국제적 참여를 독려함.

* 관련 보도자료 전문 열람 : https://www.cbd.int/doc/press/2017/pr-2017-06-05-mpa-pub-en.pdf

** MPA 국제 데이터 : https://www.cbd.int/pa/UN-Ocean-Conference/MPA-commitments.xlsx

※ CBD 사무국 보도자료 (‘17.6.5)

□ 태국, 특허법 개정(안)에 ABS 관련 의무조항을 신설

○ 6월 5일 태국의 특허법 개정안(The draft amendment to the Patent Act)이 공개되었으며,

본 개정안은 특허법개정위원회에서 마련하여 해당 소위원회(Commission subcommittee)에서

심의 중에 있음.

- 특허법 개정(안)에는 ABS 조항들이 신설되었으며 특히 ‘유전자원’, ‘유전물질’, ‘파생물’,

‘전통지식’등 정의 조항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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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출원자에게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출처를 밝히고, 해당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접근하기 전에 사전승인(PIC) 필증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형사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전승인(PIC) 필증 발급 담당기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Baker McKenzie (‘17.6.5)

□ UEBT,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의 생물자원 확보의 윤리성 강조

○ 윤리적 생물 무역 연합(Union for Ethical BioTrade, 이하 UEBT)은 화학합성물

종합포털서비스인 Special Chem과의 인터뷰에서 로레알, 벨레다 그룹 등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들이 제품 개발에 있어 '윤리적 생물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 UEBT은 화장품 기업 및 전 세계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생물자원의 윤리적 취득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17 UEBT Biodiversity Barometer로 발표함.

- 5000명의 응답자 중, 73%가 “생물다양성의 윤리적 취득을 통해 출시된 기업의

제품을 선호 한다”라고 답변하였고, 이러한 소비 경향에 맞춰 기업들은 제품에

사용된 천연물질의 원산지 출처 파악에 힘쓰고 있음.

○ 나고야의정서의 발효 이후, 브라질, 중국, 프랑스, 인도, 모로코, 남아공 등은

생물자원 이용 R&D 관련하여, 국내 이행을 위한 법과 절차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음.

※ SpecialChem (‘17.6.6)

□ 쿠웨이트, 세계 환경의 날에 100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비준

○ “쿠웨이트가 ‘세계 환경의 날‘인 6월 5일에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함으로서, 해당 비준국이

100개가 되었으며, 이번 100번째 비준은 나고야의정서와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고 크리스티나 사무총장이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

- 쿠웨이트는 카르타헤나 의정서도 같은 날에 함께 비준하여서, 171번째 비준국이 되었음.

○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서 크리스티나 사무총장은 “생물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2009년 이래로 유엔이사회의 9회 연속 결의안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며, 생물다양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재확인.

- 2017년 세계환경의 날 축하 행사의 공식 호스트인 캐나다는 시민들의 자연과의 연결을

장려하기 위해, 1년 동안 46개 국립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세계환경의 날 연설문 전문 : https://www.cbd.int/doc/speech/2017/sp-2017-06-05-wed-en.pdf

※ CBD 사무국 보도자료 (‘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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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CBD), 국제회의 향후 일정 확정 공고

○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COP 13)와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COP-MOP 2)의 결정 사항에 따라, SCBD는 올해 말부터 내년 11월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 등 다수의 부속기구 회의의 향후 일정을 확정하여

공고함.

- (1) 제21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 21, ’17.12.11∼14, 캐나다, 몬트리올), (2)

제10차 제8(j)조 및 관련 조항에 대한 임시공개 작업반 회의(WG8J, ’17.12.13∼16,

캐나다, 몬트리올), (3) 유전자원 디지털 염기서열 기술전문가회의(AHTEG, ’18.2.13∼15

잠정, 캐나다, 몬트리올, (4) 제22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회의(SBSTTA 22, ’18.7.2∼7,

캐나다, 몬트리올, (5) 제2차 이행검토 보조기구 회의(SBI 2, ‘18.7.9∼13, 캐나다,

몬트리올)

* 향후 일정 공고 전문 : https://www.cbd.int/doc/lists/events-scbd.pdf

※ CBD 사무국 공고 (‘17.6.7)

□ 베트남,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법령 채택

○ 지난 5월 12일, 베트남 정부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에 대한 법령(Decree

on the Management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Sharing of Benefit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을 채택함.

- 본 법령은 총 28개 조문과 9개의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식에는 유전자원 접근

신청서, 유전자원 이익공유 계약서, 연구 등 비상업 목적으로 유전자원 해외이전

요청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이 필요.

- 해당 법령은 UNCTAD, UEBT, UNDP, ASEAN Biodiversity Centre 등 다양한

국제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마련됨.

* 베트남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 법령(영문) 전문 :

https://gallery.mailchimp.com/fa03cd8ada851a2047d59e055/files/ef8be141-4e84-4200-8fb4-6e2bd640b4f7/Vietnam_

ABS_decree_English_Jun_03_clean_002_.pdf

※ 베트남 정부 포탈 홈페이지 (‘17.6.19)

□ 세인트키츠네비스, 나고야의정서 관련 워크숍 개최

○ 세인트키츠네비스(Saint Kitts and Nevis) 정부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카리브해 지역

워크숍을 6월 19∼20일 이틀간 개최.

- 세인트키츠네비스 환경부 차관인 실베스터(Sylvester Belle)는 “2014년 10월에

발효된 나고야의정서 이행이 유전자원 제공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법적

확실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세인트키츠 정부는 의정서의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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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트키츠네비스는 지역 워크숍 이후, 곧바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공청회

(National Consultation on the Nagoya Protocol)를 21일에서 22일 간 개최할

계획.

※ ZIZ Broadcasting Corporation 홈페이지 (‘17.6.19)

□ 일본, 쓰쿠바 대학 제1회 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설명회 개최

○ 일본 최초로 “국제공인 의무준수 인증서(IRCC)”를 받은 와타나베 교수가 근무하는

츠쿠바 대학에서 제1회 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설명회를 개최함.

- 츠쿠바 대학 기능식물혁신연구센터(T-PIRC)와 일본 ABS 학술대책팀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6월 19일(월)에 대학 츠쿠바 캠퍼스 생물농림학계 G동 501호에서 열림.

- 발표는 ABS 학술대책팀 스즈키 박사의 ‘향후 대학 관리방법의 개요

(今後の大学での管理のあり方の概要),’ 츠쿠바 대학 와타나베 카즈오 교수의

‘멕시코에서 IRCC 취득(メキシコからのハヤトウリの国際遵守証明書の取得)’, 멕시코

농업과학대학원 호르헤 카데나 이니게스 교수(Prof. Dr. Jorge Cadena Iñiguez)의

‘멕시코의 유전자원과 지속가능한 사용의 촉진’임.

- T-PIRC 및 NBRP 사업을 통해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이해 증진과 상호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폭 넓게 공유하는 것이 본 설명회의 목적임.

※ ABS 학술대책팀(ABS学術対策チ ム) 홈페이지 (‘17.6.19)

□ IUCN, 카리브 해 국가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 홍보동영상 제작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유엔환경계획(UNEP)는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앤티가바부다,

자매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버전의 나고야의정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함.

- 두 가지 버전의 동영상은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나고야의정서가 카리브

해 지역에 전체 및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음

- 타 지역에 비해 ABS 인식이 저조한 카리브 해 국가들을 돕기 위해, IUCN 지역사무소는

UNEP와 함께 인식제고 관련 GEF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홍보동영상

프로젝트는 8개 카리브 해 국가들, CBD 사무국, 카리브해 지역 기구(CARICOM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음.

* 해당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GFeU7UuW_0

https://www.youtube.com/watch?v=lltjhz6iyoA

※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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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지속가능개발협회(IISD), 멸종위기종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농장 관행 시정을 주장

○ 국제지속가능개발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IISD)는

CBD사무국과 함께 “멸종 위기에 처한 종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농장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

○ 보도 자료는 SSI(State of Sustainability Initiatives)에서 만든 "표준들과 생물다양성

(Standards and Biodiversity)"라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업생산은 현재 전 세계 토지 표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 개간과 오염 및

토양 황폐화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육지의 생물다양성 손실 예상액의 70% 정도 책임이

있음이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도출되었음. 특히, 잘못된 농장 운영 관행으로 인한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 따르면 여덟 개 주요 농산품인 "바나나, 목화, 커피, 코코아, 차, 설탕, 팜

오일, 콩"에 2020년까지 관련 조약의 최소 10% 준수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00% 준수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 농경지 면적의 12%에 불과하다는 것은

큰 충격임.

- "좋은 소식은 우리가 생물다양성 손실을 다루는 정치적 의지를 구축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당사국들은 각각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과 즉각적인 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며 연구 저자인 제이슨 포츠(Jason Potts) IISD 선임 연구원이 말을 인용하여,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면함.

* SSI의 "Standards and Biodiversity" 보고서 전문 열람 :

http://www.iisd.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standards-biodiversity-ssi-report.pdf

** IISD는 1990년 Enviroment Canada와 CIDA, Manitoba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립되었으며,

국제적인 정책결정에 있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기업활동, 기후변화, 공동체와 생태계,

지식네트워크, 지속가능개발의 측정, 자연자원, 지속가능개발과 무역 등의 소주제로

분류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방대한 자료들을 구비하고

제공하고 있음.

*** 기타 관련 보고서 열람　　　　　　　　　　　　　　　

http://www.iisd.org/ssi/standards-and-biodiversity/?utm_source=press-release&utm_medium=email&

utm_campaign=SSI-biodiversity

**** 관련 전문가 상담

Mira Oberman at moberman@iisd.ca or +1 (204) 958-7700 ext. 728 (in Winnipeg, Canada)

※ IISD 보도자료 (‘17.6.27)

http://www.iisd.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standards-biodiversity-ssi-report.pdf
http://www.iisd.org/ssi/standards-and-biodiversity/?utm_source=press-release&utm_medium=email&utm_campaign=SSI-bio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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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D(유전자 염기서열 정보)가 국제규제를 통해 통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는 PIC(사전통보승인)과 MAT(상호합의조건) 등을 통해,

비인간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당사국들의 규제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나,

특히 디지털 형식으로 존재하는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Genetic Sequence Data, 이하

GSD)’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일반적이어서, GSD는 현재 여러 종류의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무료 열람이 가능.

- 이 때문에, 다수의 국가들은 “유전자원 이용자들이 GSD를 이용하여 ABS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허점을 막기 위해서 GSD 접근 시,

PIC 획득 및 GSD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가 명시되어 있는 MAT을 국가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

-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CBD 당사국총회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회의 그리고

UN소속인 FAO ITPGRFA와 WHO PIP Framework 등에서 GSD를 ABS 관련

의무 대상에 포함시킬 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특히 브라질, 멕시코 등이 국내 원산지인 GSD를 자국의 ABS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구기관과 합성생물학 관련 기업들은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대표적인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의 GenBank, 일본의

DDBJ(DNA Data Bank of Japan), 유럽의 ENA(European Nucleotide Archive) 등

※ Genetic Engineering & Biotechnology News (‘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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